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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비상하고하나되라’…스포츠꿈나무들의열전돌입
대한민국의 미래 스포츠를 이끌어갈 꿈

나무들의 대축제인 제48회 전국소년체육
대회가 전북도 일원(주 개최지 익산)에서
개최된다.
오는 25일부터는‘비상하라 천년전북,�하

나되라 대한민국’슬로건으로 제48회 전국
소년체육대회가 25~28일 4일간 익산종합
경기장 등 14개 시·군 49개 경기장에서
초등학교부,�중학교부로 나누어 개최되며,
36개 종목에 1만70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
한다.�
전국소년체전 대상 종목은 초등학교부

21개 종목(육상,�수영,�축구,�야구소프트볼,
테니스,�정구,�농구,�배구,�탁구,�핸드볼,�씨
름,�유도,�양궁,�체조,�배드민턴,�태권도,�롤
러,�골프,�바둑,�검도,�에어로빅)과 중학교
부 36개 종목이다.�
지난 14일부터 4일간 제13회 전국장애학

생체육대회는 단한건의 안전사고 없는 성
공체전으로 개최한바 있다.�25일부터 개최
되는 소년체전은 시·도간 순위 경쟁은 없
고 시상만 있어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의
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
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
다했다.�

체전준비단은 익산종합운동장에 종합상
황실을 설치·운영하고 도,�시·군,�전북
교육청,�전북경찰청,�전북체육회로 구성된
1실 15부 54개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,
장애학생체전때 운영시스템을 유지해 숙
박,�교통,�수송,�자원봉사 등 분야를 나눠
종합적·체계적으로 운영 누수 없는 안전
체전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.�

이번 체전은 문화와 예술·관광이 어우
러지는 여행체험 일번지를 만들어 전북의

이미지를 제고하고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
있다.�특히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단 등을

위한 1일 관광코스 선정과 전북투어패스
등 지원을 통해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릴 계
획이라고 밝혔다.��
김영민 체전준비단장은“전국체전이 끝

나고 금년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을 준
비했다며,�소년체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
도록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.�또한 올해
행사를 잘 마무리해 내년 2020�전국생활대
축전을 잘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�

/장은성기자

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 일원에서‘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’가 열린다.�사진은 소
년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.

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스터

제48회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기념행사.

초등·중등부로나눠개최…대상종목은육상·수영·축구등

‘갈고닦은실력마음껏’…시·도간순위경쟁없이시상만

체전준비단,�장애학생체전운영시스템유지‘안전체전’마무리


